
Dow, Union Carbide 인수 후회?
석면소송 패소로 위기국면 … 미국 56개 기업 석면소송 파산

미국 1위의 화학기업 Dow Chemical이 석면소송 패소로 흔들리고 있다.

웨스트 버지니아 주법원은 10월24일 Dow Chemical의 합병기업인 Union Carbide가 6개 작업장에서 근로자

들을 석면 피해가 우려되는 환경에 노출시켰다며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

다.

이에 따라 Dow가 문제의 작업장에서 일했던 근로자 개개인에게 합의금이나 피해보상금조로 상당한 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원고측 변호사들은 현재 Dow Chemical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2000여명의 직원 중 300여명이 석면피해로

암이나 호흡기 질환들의 질병을 앓고 있거나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중 200여명은 합의를 반대하고 있어 손해

배상액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10월24일 뉴욕증시에서 Dow Chemical의 주식은 9퍼센트 이상 급락해 전날보다 2.57달러 떨어진

24.97달러를 기록했다.

Dow Chemical의 주식 340만주를 보유하고 있는 내셔널시티뱅크는 소송이 앞으로 진행되면서 회사가 얼마

나 큰 피해를 입을지 아직 측정할 수조차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미국의 컨설팅회사 타워스페린은 지금까지 석면관련 소송으로 56개 관련기업이 파산했으며, 앞으로 미

국기업들이 석면관련 소송으로 입을 피해액을 2000억달러 정도로 추정했다.

GE, 포드, 로열더치쉘, 에릭슨 등 석면소송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250개 관련기업들은 9월9일 미국 대법원에

석면 관련소송을 중단시켜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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